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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프로야구 우승 예상팀은? 

 

올해 정규 시즌(페넌트 레이스) 막바지에 접어든 국내 프로야구는 삼성과 LG의 박빙 선두 

경쟁과 함께 포스트 시즌 진입을 위한 4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즌 개막 전 

예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구단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지, 어느 구단을 가장 좋아하고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한국갤럽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알아봤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직전인 3월 조사 결과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8월 26일~29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 

5.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6%(총 통화 7,466명 중 1,208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올해 우승 예상팀은 ‘삼성 라이온즈’(26%), ‘LG 트윈스’(10%) 순 

 2013년 8월 정규 시즌 막바지 최고 인기 구단은 ‘삼성’과 ‘롯데’ 

 현재 최고 인기 야구 선수는 메이저리거 ‘류현진’(31%)과 ‘추신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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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프로야구 선호도 조사 

 

 

 

 

올해 우승 예상팀은 ‘삼성 라이온즈’(26%), ‘LG 트윈스’(10%) 순 

 

한국갤럽이 8월 26~29일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8명에게 올해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6%가 현재 1위인 ‘삼성 라이온즈’를 꼽았다. 

그 다음은 10%가 응답한 ‘LG 트윈스’였다. 두 팀은 정규 시즌 막바지인 현재 승차 없는 1, 2위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정규 시즌 개막 직전인 3월 조사에서의 예상과 가장 격차가 큰 구단은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다. 당시 우승 예상 팀으로는 응답자의 10%가 ‘기아’를 꼽았고 1%만이 ‘LG’를 답했으나, 

8월 현재 ‘기아’는 1%, ‘LG’는 10%로 뒤바뀌었다. 

 

▶ 올해 우승 예상 프로야구 구단 순위 (단위: %) 

순위 프로야구 구단 
2013년 

3월 8월 순위 변동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SK 와이번스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NC 다이노스 

한화 이글스 

16 

1.3 

5 

6 

2 

10 

0.3 

0.5 

1.1 

26 

10 

3 

1.8 

1.5 

1.2 

0.6 

0.5 

0.3 

- 

▲5위 

▲1위 

▿1위 

- 

▿4위 

▲2위 

- 

▿2위 
 

주) 모름/응답거절: 2013년 3월 57%, 8월 55% 

질문) 올해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3 년 8 월 정규 시즌 막바지 최고 인기 구단은 ‘삼성’과 ‘롯데’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으로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각각 10%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그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 9%, ‘LG트윈스’ 5%, ‘두산 베어스’ 4%, ‘한화 이글스’ 4% 

순이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보인 ‘롯데’, ‘기아’, ‘한화’ 구단의 선호도가 

하락했다. 특히 지난 3월까지 6년 연속 1위 기록을 보유한 ‘롯데’ 선호도가 4%포인트 하락해 

‘삼성’과 동률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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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야구 인기는 최근 몇 년간 치솟아 작년 시즌 첫 700만 관중을 돌파했으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올해 관중 수가 작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지난 3월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이 없다’는 응답은 43%였으나 8월 현재 그 

비율이 53%로 늘었다. 

 

▶ 최근 7년 프로야구 구단 선호도 추이 (단위: %)  

구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월 8월 증감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 

SK 와이번스 

NC 다이노스 

넥센 히어로즈 

17 

9 

10 

5 

4 

8 

1 

 - 

2 

13 

16 

11 

7 

4 

6 

3 

- 

1 

15 

16 

13 

8 

8 

8 

2 

- 

0.4 

11 

16 

13 

5 

9 

5 

4 

- 

0.3 

11 

14 

11 

4 

6 

4 

4 

 - 

1 

13 

14 

11 

4 

5 

8 

4 

 - 

1 

10 

14 

12 

5 

5 

6 

4 

1 

1 

10 

10 

9 

5 

4 

4 

3 

2 

1 

- 

▿4%P 

▿3%P 

- 

▿1%P 

▿2%P 

▿1%P 

▲1%P 

- 
 

주)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없다’: 2013년 3월 43%, 8월 53% 

질문) 국내 프로야구팀 중에서 귀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팀(구단)은 어느 팀입니까? 

 
 

 

 현재 최고 인기 야구 선수는 메이저리거 ‘류현진’(31%)과 ‘추신수’(19%)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 좋아하는 선수를 3명까지 응답 받은 결과,  

메이저리그 신인 투수로 현재 13승을 기록 중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31%로 1위에 올랐다.  

류현진 선수는 작년 5위에서 올해 1위로 급부상했으며, 최근 활약에 힘입어 8월 조사에서는 지난 

3월(17%)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선호도를 기록했다.  

 

2위는 메이저리그 강타자로 주목 받고 있는 ‘추신수’(19%), 3위는 ‘이승엽’(8%), 4위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이대호’(7%), 5위는 ‘이병규’(2%)였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이 인기 순위 

상위권에 집중된 반면, ‘이승엽’을 제외한 국내 활동 선수들의 선호도는 3%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해외 활동 선수 선호도 편중 현상은 언론 보도가 국내 다수의 선수들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소수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국내 프로야구계의 사기 진작과 관심 제고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선수들에 조명을 비추는 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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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수 추이 – 상위 10위 (단위: %) 

 

 

 

 

 

 

 

 

 

 

주)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수 ‘없다’: 2013년 3월 58%, 8월 51% 

질문)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 귀하께서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선수는요? 또 없습니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3명까지 자유응답)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 

순위 2012년 
2013년 

3월 8월 순위 변동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박찬호 (한화) 

이승엽 (삼성) 

이대호(오릭스) 

추신수(클리블랜드) 

류현진 (한화) 

이종범 (기아) 

김태균 (한화) 

김병현 (넥센) 

윤석민 (기아) 

홍성흔 (롯데) 

류현진 (LA) 

이승엽 (삼성) 

이대호(오릭스) 

추신수(신시내티) 

강민호 (롯데) 

이용규 (기아) 

윤석민 (기아) 

홍성흔 (두산) 

김태균 (한화) 

오승환 (삼성) 

류현진 (LA) 

추신수(신시내티) 

이승엽 (삼성) 

이대호(오릭스) 

이병규 (LG) 

강민호 (롯데) 

오승환 (삼성) 

최 정 (SK) 

윤석민 (기아) 

김현수 (두산) 

31 

19 

8 

7 

2.3 

1.9 

1.8 

1.3 

1.2 

0.9 

- 

▲2위 

▿1위 

▿1위  

(진입) 

▿1위  

▲3위 

(진입) 

▿2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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